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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의 반려동물행동학(10)

9개월 된 보스트테리어인데 문제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떡하죠?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 사람도 사춘기 시기가 있듯이 개들에게도 
개춘기 시기가 있다.

생후 8~13개월까지가 개춘기 시기로 감정 폭이 크며 흥분도 또한 들쑥날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돌봐줘야 될 시
기이다.

학습기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모든 견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개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문제행동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관찰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다듬어줘야 한다.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무관심으로 지나쳐 주시는 게 상황에 대한 큰 
대책일 것입니다.

9개월 된 보스트테리어가 여러가지 문제행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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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춘기 시기에는 유전적인 성향이 자주 보이는데 이때 유전적 성향이 좋은 개들일 경우에는 개춘기 시기를 모를 
정도로 조용히 넘어가 견주들이 개춘기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보스턴 테리어는 애완용으로 개량된 품종이며 흔히 알고 있는 얌전하고 착한 견종이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
니다.

이는 최근 많은 교배가 계속 이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공격성이 많고 짖음 또한 심한 견
종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불도그와 불테리아의 교배가 첫 시작인 만큼 공격성과 넘치는 에너지는 유전적으로 잠재돼 있을 것입니다.

견주님이 강아지가 어떤 자질이 있으며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파악을 했을 때 비로소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산책과 놀이로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해줘야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좋은 성향으
로 바꿔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개의 견종이 무엇인지 보다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얼만큼의 산책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우
선 순으로 한다면 반려견과의 미래는 행복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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